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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희 그림
표지사진 : 털중나리, 온몸에 잔털이 있다. 참나리는
둥근 점이 꽃잎 전체에, 털중나리는 길쭉한 점이 
꽃잎 중심에 퍼져 있다. 잔털이 없으면 중나리이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 여러분과 한가족이 된 안승규입니다. 먼저 오늘 행

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저는 1973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국내 현장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카다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이란 등 해외

플랜트 현장 근무와 사업본부장으로 35년 6개월 근무한 후 현

대엔지니어링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 동안 외부에

서 보아왔던 한국전력기술은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술회사였습니다. 최고급·최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서 제가 가진PlantEPC공사 영업 및 수행 경험과 노하

우를 활용하여 꿈을 실현하고자 지원하여 기회를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발전소 설계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KOPEC)에서 여러분을 만나 인사

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

건과 원자력 르네상스에 따른 기회

의 갈림길에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

를 생각할 때 막중한 사명감과 함

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KOPEC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계분야의 기술자

립과 한국형 발전소 노형 개발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값진 성과

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기 있는 임직원 여러분과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진취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지금의 성과를 일구어 낸 그간

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KOPEC임직원 여러분! 

KOPEC은 지난 30여 년간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

과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설계해 오면서 세

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회사로 성장하였

습니다. 발전소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국가 에너지 자립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

의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사업관리 기술

로 인천공항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정부의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탈황·탈질 등 환경분야에서도 괄목할만

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

적인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글로벌 경

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경영선진화 일정에 따라 올해 20%의 지분매각과 2012년

까지 추가 20%의 지분매각, 인력감축 및 제도개선 등 많은 변화

가 예정되어 있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같은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KOPEC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KOPEC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품기술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독자적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시장의 성장한계를 극

복하도록 하겠습니다.국내 발전소에 대한 독점적 수주의 소극

적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미래의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차별화

전략을 다양화하여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선점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업다각화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

다.발전소 설계 및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KOPEC을 EPC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 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익중심의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모든 사업에 철

저한 원가개념을 도입하고 전 직원의 마인드를 비즈니스화 하

여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 및 경

제성 분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수익성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궁

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그 1차 목표로 생산

성 1인당 3억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겠습

니다.특화된 글로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전적이며 저돌적인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와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경제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

기활성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Jobsharing등 일자리 창출과 경

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지원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

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 정부정책은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윤리경영 실천과 상생의 노사협력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조합과는 열린 대화채널을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에 입각하여 노사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KOPEC가족 여러분! 

경영은 끊임없는 변화와 위기관리의 연속입니다. 지속적으

로 변화하지 않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KOPEC의 경

영을 책임진 사장으로서 약속합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회사의

발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KOPEC을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재미있는 일터로 만들 것입니다. 저의 열정과 헌

신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

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KOPEC의 일

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환경·기술이

융화되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기

회와 가능성이 있는 해외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끝으로 버나드 쇼(G. Bernard Shaw)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

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신

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 다니고, 찾을 수 없으면 그 환경을 만드

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

록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로서 신성장 동

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희망의 배를 띄움으로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나아

갑시다. KOPEC가족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사장   안  승  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제18대 안승규 사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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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용역

계약 체결

5월 1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소(NCSR Demokritos)와

‘ 그리스 GRR-1 연구로 설계개선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평가

에서 100점을 받아 세계적으로 인지

도가 높은 프랑스의 아레바(AREVA),

아르헨티나의 인밥(INVAP)을 제치고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수주에

성공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1960

년대에 건설된 그리스의 연구용원자로

냉각시스템 교체 이외에도 노심해석,

시공감독 등 기술자문도 함께 진행

하게 된다.  

#03
영광솔라파크/고리풍력발전 CDM

사업 UN 등록

4월 22일 영광솔라파크 / 고리풍력

발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국제기구인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성공적으로 등록하였

다. 각각 영광과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설치되는 3MW 태양광발전

설비(영광솔라파크)와 750kW 풍력

발전기(고리풍력발전)는 연간 4,248

MWh의 전력을 생산해 기존 화석연

료에 의한 발전을 대체하여 2,680톤

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DM사업을 통한 온

실가스 감축실적은 사업주인 한국수

#01

안승규 신임사장 취임
신임 안승규 사장이 5월 25일 오후

3시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하였다. 회사는 이

날 오전 임시주총을 열어 사장추천위

원회 공모로 추천된 안승규 현대건설

부사장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안승규 사장은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 후, 1973년 현대건설에 입사하

여 플랜트 사업담당 부사장 및 현대엔지니어링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날 취임사에서 안승규 사장은 ‘KOPEC이

세계 최고의 전문기술회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명품기술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

하고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며 수익중심의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력원자력에 탄소배출권(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형태로 지급

되며 우리회사는 이 중 10%를 성공보

수로 받는다. 

#04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사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BOP및 플랜트 종

합설계’ 와 ‘ APR+ 표준상세설계개발

NSSS 설계’  사업을 4월 30일 동시에

수주하였다. 원전 수출산업화를 목적

으로 추진중인 지식경제부 정책과제

‘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2 :

Nu-Tech 2015에서 과제기획 변경)’

계획에 따라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수

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간 협약에 근

거하여 우리회사가 위탁기관으로 참

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며 향후 APR+표준상세설

계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BOP/플

랜트 종합설계분야에서는 사업관리

체계 개발, 설계관리체계 수립, 경제

성 및 건설성 평가, 개념 및 기본설계

업무를, NSSS설계분야에서는 표준상

세설계 기획 기술지원, 설계기준서 작

성, 연계업무 수행 및 자료관리, 설계

변수 분석 및 설계자료 작성, System

DesignRequirements& Description작

성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05
일산열병합 ESCO사업 수주 

한국동서발전에서 발주한 일산열병

합 1~6 HRSG 배열회수 ESCO사업을

5월 6일 수주하였다. 이 ESCO사업은

연간 에너지절감량이 약 180,000Gcal

로 국가적 경제적 수익성은 1년 이내,

사용자 수익성은 3년 이내로 정부 에

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맞추어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설계, 공

급, 시공, 시운전, 성능보증까지 일괄

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폐열

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CO2 저감

으로 부가수익이 기대된다.

#06
김주완 상임감사 영광현장사무소

방문 

김주완 상임감사는 5월 12일과 13

일 영광현장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의 심규열 영광

원자력발전본부장을 예방하고 우리

회사가 수행하는 영광발전소 가동원

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양사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 현장사무소

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업무현황과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직

원 모두는 열정과 패기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사업주

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를 전적으

로 믿고 맡기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가 되어야 할 것과 직원들의 현장 실

무경험은 향후 여러 다양한 사업수

행을 통하여 명품설계의 귀한 밑바

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

써 김주완 상임감사는 지난해 8월 취

임이후 우리회사 원자력발전소 현장

사무소 4곳을 모두 방문하여 사업주

에게 우리회사 수행사업을 위해 아

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회사 직원의 근무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7
캐나다 AMEC NSS사와 MOU체결

원전관련 기술 및 사업협력을 통한

캐나다 원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캐나다 AMEC NSS사와 4월 17

일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

하였다. AMEC NSS사는 영국 에너지

기술기업인 AMEC의 자회사이다. 양

사간의 협력 범위는 CANDU형 원전

을 포함한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분

석, 구매지원, 관련 기기 공급 및 원전

운영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토대

로 양사는 부족한 기술력에 대한 상

호보완적 차원의 기술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08
두산중공업과 Management

Workshop 개최

5월 15일 두산중공업과 대전 유성호

텔에서 제14차 ManagementWorkshop을

개최하였다. 우리회사와 두산중공업은

2004년 원자력사업 및 원자력 기술자

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협

KOPE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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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를 체결하고 꾸준히 워크숍을 개

최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회사

원자로설계개발단장과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을 비롯하여 양사의 원자

력 사업책임자 및 주요 담당자가 참

석한 가운데 지난 워크숍의 주제별

진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총 5건의

신규항목을 도출, 주제별로 필요성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 및 논

의를 하였다.

#09
여수화력 제2호기 설비개선사업 건

설공사 착공식 참석

우리회사가 설계하는 여수화력 제

2호기 설비개선사업 건설공사 착공

식이 5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

수화력 부지에서 열려 우리회사에

서 플랜트사업개발처장 홍문성 상

무와 사업책임자 오상훈 부장이 참

석하였다.여수화력 2호기의 사용

연료를 중유에서 석탄으로 전환, 전

력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 규제치보다

도 훨씬 강화된 기준을 채택한 친환

경 설비 도입으로 연간 총 6,200톤

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발전소

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10
대한기계학회와 춘계 학술대회 개최

대한기계학회와 공동으로 2009년

도 재료 및 파괴부문(회장 : 기계기술

처 진태은 처장)의 춘계 학술대회를 4

월 23일과 24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

하였다.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

부문은 기계학회 내의 10개 부문 중

최대규모(전체 정회원 13,000명, 재료

및 파괴부문 정회원 2,100명)로서, 이

번 학술대회에는 산· 학· 연에서 약

200명이 참석하여 각종 기기, 설비의

건전성 평가관련 1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종재 용접부 건

전성 및 중수형 원전 기기 건전성 평

가 등 원전 현안 관련 특별세션이 구

성되어 원자력계의 현안을 발표, 토

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11
협력업체 직원 전산교육 실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본사 PC교육

장에서 우리회사에서 근무하는 삼일기

술단 등 16개 협력업체 직원 35명을 대

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체교육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협력업

체 직원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하도

급 설계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

련되었다. 교육과정은 AutoCAD의 기

본교육과정, 고급교육과정, 3D개념설

계과정 등이다.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의 상생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

원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12
가동원전사업 발전소 기술세미나

개최

가동원전에서는 2009년도 제1차 발

전소 기술세미나를 5월 21일 한국수

력원자력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 대

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울진

1발전소와 관련있는 ‘ 원전화재위험

도분석(FHA) 적용방법론’  등 3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

로 진행되었다. 가동원전사업그룹에

서는 발전소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세

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4
금호 TDF연소 열병합발전소 준공식

참석

우리회사가 발전소 설계 및 감리 역

무를 수행한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

열병합발전소 준공식이 5월 21일 여

수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부지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박치선 플랜트본

부장이 참석하고 발주사인 금호석유

화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여

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폐타이어를 원료로 사용하여 타이어

시편(3~20mm 절단된 타이어 조각)

을 제조하여 석탄과 혼소하는 순환

유동층보일러를 채용한 TDF(Tire

Derived Fuel) 연소방식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14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 관련 사내

설명회 개최

당진화력 9,10호기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사내 설명회를 5월 14일 실시하

였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소 자동 기

동/정지 시스템(APS : Automatic Plant

Startup/Shutdown System)에 대한 설

계 절차 및 방법, 당진화력 7,8호기 실

제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분야

설계 담당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시스템 설계와의 인터페이스 사

항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15
영흥화력 3,4호기 관련 교육 개최 

기계배관기술처에서는 5월 22일

영흥화력 3,4호기 설계시 대두되었

던 기계/배관 분야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체 발굴한 설

계 고려 사항 20여 항목과 발주자의

시운전 과정중 제기되었던 개선 요

구 사항 20여종을 간추려 진행한 이

번 교육을 통하여 회사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을 실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김주완 상임감사 탈질촉매 제조시설 방문

김주완 상임감사는 5월 22일 박치선 플랜트

본부장과 강릉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우리

회사 저온탈질촉매분말 임가공 현장시설을 방

문하였다. 우리회사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

화정책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1999년부터 저온탈질촉매 개발사업을 의욕적

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세계최초 신물질을 이

용한 탈질촉매 제조를 위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대영C&E(대표이사 : 노세윤)와 중소

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3,000㎥의 탈질촉매를 생산하여

국내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다. 김주완 상임감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식경제부 지정 세계 일류상품인 저온탈

질촉매 사업을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명희 강릉시장을 예방하고 강릉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우리회사

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주완 상임감사는 강릉시와 우리회사가 그동안 논의해온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점검

한 후 강릉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최명희 강릉시장은 우리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KOPEC이 사업 우선협상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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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 기술기획처

핵심가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새로운 도약

‘체인지(體認智) 교육’을 실시하며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최고의 기술회사’라는 

우리회사의 비전 달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되어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체인지(體認智)

교육’은 이처럼 새롭게 마련한 회사의 핵심가치를 공유, 내재화하여 조

직 내에 확산하고자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핵심가치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팀장급 이상 직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1박2일

합숙과정으로 총 13차수에 걸쳐 시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Comprehending the Changes’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사를 초청하여 

핵심가치의 중요성 및 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듣는다. ‘HoldingtheCoreValues’에서는 KOPEC핵심가치를 판화프

린팅 작업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시간에는 ‘Animating My Life’가 진행되는데 

삶에서 ‘가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며 자기사명서를 작성해본다. 2일차 오전에는 ‘Navigating theActionPlan’ 모듈을 통해

현업에 적용할 핵심가치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자신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정렬시켜 향후 지속적 실행을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Grasping theBlueprint ofKOPEC’ 모듈에서는 ‘가치신문’을 제작해봄으로써 핵심가치가 실현되었

을 때의 우리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마지막 모듈인 ‘EnhancingtheCollaboration’에서는 함께 한 동료들과 OutdoorActivity

를 통해 핵심가치 내재화 전파 및 추진의지를 다지며 과정을 마무리한다. 

우리회사는 과거 발전소 설계 기술의 불모지에서 불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술자립을 이루어내었다. 우리가 이처럼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 발전소를 짓고야

말겠다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도전과 열정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품었기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회사는 새로운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 우리회사가

경험했고, 많은 회사가 주목하듯이 

‘핵심가치에 기반한 경영’의 실행은 

새로운 도약의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박2일간의 짧은 교육으로

핵심가치 기반 경영을 완성할 수는 없겠

지만 이 교육을 시발점으로 조직의 

전 구성원이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강한

기업문화를 꽃 피워나가길 기대해 본다.

‘세계최고의 기술회사’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그날까지!

글로벌화, 무한경쟁, 윤리성 강조, 혁신. 지난 수년 간 국내외 기업들이 직면한

환경변화를 표현한 단어들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은 현 난관을 극복

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프로세스의 개선, 

조직구조의 개편, 창의적 인재양성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도해왔다. 그 중 기업문화 측면에서 선진기업들은 ‘핵심가치에 기반한 경영

(Values-drivenManagement)’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가치란 기업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말한다. 이는

장기간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의 가치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회사의 정체성과

신념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는

경영의 계기판과 같은 존재다. 최근 다수의 선진기업은 사무실 액자 속에 머물며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핵심가치를 꺼내어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주력

하고 있다. 이들은 핵심가치를 윤리와 경쟁력을 포괄하는 사업의 토대이자 성공유

전자로 인식하고, 직원들의 행동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GE는 잭 웰츠 회장이 80~90년대부터 강조한 핵심가치를

2004년 이후 ‘8 Values, 4 Actions’로 재정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8 Values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How we do it)’를, 4 Action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we do)’를 제시하며 이같은 핵심가치를 직원 선발부터 임직원 평가까지 제도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TOYOTA는 

핵심가치를 최고의 효율 달성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내부통합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1937년 창업 이래 암묵적으로 

공유해온 가치들을 ‘TOYOTAWay’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TOYOTA의 임직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전 세계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2007년 기업문화 수립 및 인재상 설정을 위한 진단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KOPEC핵심가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8년 교육가이드 책자(LR&DG) 발간을 통해 이를 선포하였다. KOPEC의 비전과 이념,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 및 강

·약점, 선진기업 사례 등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여 도출한 우리의 핵심가치는 ‘고객중심과 정직’, ‘혁신과 도전’, ‘전문성과 탁

월함’이다. 이 중 ‘고객중심과 정직’을 목표가치로, ‘혁신과 도전’, ‘전문성과 탁월함’을 행동가치로 설정하였고 각 가치별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은 배관, Fitting,각종 밸브류 및

밸브원격 조작장치,Strainer,Trap, 금속 신축이음과, 플렉시블

호스, 격납물 관통부 등 배관 계통을 구성하는 각종 배관 기

자재에 대한 지식을 연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룹원의 기술력 함양을 위한 자율 교육 및 업무 수행시 발생

한 기술요건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적용 및 후

속 업무 관련자에게 전파하고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설립 이래 4년 여간 각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각 그룹원의 정리된 관련지식을 자

율 교육을 통하여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실무 이론을

공유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발전소의 배관 계통은 인체의 혈관에 비유되며, 그 구성요

소가 매우 다양하므로 각각의 품목 선정에 기술적으로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며, 선정된 재질 혹은 요건에 대하여 기능,

구조 및 작동성, 내구연한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배관 계통의 기자재에 대한 요소 기술과 함께 이들 기자재에

대한 시공기술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반영하여 회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최상 품질의 발전소를 설계하는데 배관

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은

2012년까지 로드맵을 기본으로 각 그룹원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며 문제점 발생시 그룹원의 토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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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 배관기술처 차장 

배관자재기술
스 터 디 그 룹

Teamwork



화력분야 배관자재 규격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이윤규 대리
는 스터디그룹에서 여러가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숨은 공로자이
다. 그룹내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세미나 혹은 발표회 등 그룹
행사시 말없이 많은 고생을 하는 스터디그룹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꾼이다.

입사 3년차의 오창균 사원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주변의
기대에 부흥하고 있다. 퇴근시간과 휴일도 없이 많은 기술 지식을
쌓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차세대 한기인으로 기대된다.

이원배 차장은 신고리 1,2호기 현장에 근무하면서 현장의 문제점,
관심사항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 알려
오는 등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의 현장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신고리 1,2호기 현장에 근무하는 김현정 대리 또한 현장의
바쁜 업무에도 본사와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스터디그룹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상화 차장은 모터구동 밸브 등 밸브 구조와 건전성 및 성능평가가 전문 분야로 밸브 구
조와 이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꼼꼼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로
엄청난 분량의 공급자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실수 없이 처리하는 자재기술의 숨은
실력자이다.

자재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제작 배관을 담당하는 반세형 차장은 배
관 관련 규격 요건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업무 중이나 모임에
서나 항상 주변을 잘 챙기고 많이 배려하며 그룹원 모두를 편하게 해주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이다.

배관자재기술 스터디활동 중 용접에 관련해서 권영학 차장을
빼고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용접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식
견을 자랑하는 용접분야 기술사이다. 재료에 대해서도 많은 전
문지식을 갖춰 재료 전문가로 불릴 만하다.

김기혁 차장은 자재기술 분야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배관
시공기술 규격서 작성을 담당한다. 시간을 쪼개 틈틈이 공부한 일
본어 실력으로 일본 기술서적을 번역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등 조
용하면서도 열성적인 업무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정진웅 차장은 태안 7,8호기, 포스코파워 ESCO, 분당복합화력
ESCO, 나이지리아 가스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무리없이 수행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관련 직원들도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화
력 배관자재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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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윤종대 부장은 스터디그룹의 정신적 지지대이다. 오랜 경험으로 폭넓은
실무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일 처리 능력으로 다양한 문제를 막힘 없이 해결하여 소리없
이 존재감이 크다.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장인 이기석 차장은 논리적인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과 기술기준
(Code)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자신이 먼저 솔선하는 리더십으로 배관자재기술 스터디그룹을 2008
년 우수그룹으로 이끌었다.

김용환 차장은 각 사업의 EDB(Engineering DataBase) 관리 및
제작 지시서(RTM) 발행을 담당한다. 자재기술에 대해서 많은 경
험을 갖추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관련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관
련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배관스풀 공급에 대한 문제
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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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槿淇펜旣旣잉隔¡廟콱駒 剋할錨隔필 腔폭眄鞠 槿淇펜읓펠젠읓忌 禿鞠眄윰 欺츳. 
瀘 蕎忌옮 핸螂 적 통팍旗케츳 槿淇펜鳩疸츈瞿평慶 疸쫓名켸 읓拱忌 欺軀疸햄 瞿蹈瞿蹈 眄츳 肝츈 孔童

共젠필 청豆츳. 적팍慶 權名충 軍쿱駒 쿱軀츳 汽疸 郊윰 쫙膽駒 헐駱 孔童企 瞑츳. 忌叫忌환 蕎忌옮 츳츈충 

眠잉옮 秊웨츳 空瞿 瀘蕎忌 칫棋景鉗측응 寄처名慶 沽衢旣企 儺眄윰 핼抉 孔童企 眄윰 쫍츈 욧儺忌 區璥츳. 

臀킴眠잉 3眠챔企 캇抉兢평 잉祺필 玘瓊名懼 眄충케 沽能企 瞿텨원 헐駱懼 眄충疸, 瞿텅 쭉克兢평 名懼

蕎忌킁忌 瞿펫疸 郊윰 祺흩欺企疸 윰흰忌 쾰軀츳. 景鉗측肯 禿兢평 캇칙眄잔쫍 眄충 鉗옰忌 鞠疸謳忌 킁

軀츳. 핸其 綿 잔憬駒慶 ̨ 읨敏 孔童瞑쫍¡ 眄충 鉗옰忌 횃틤횃틤 萌瞿쫍윰 欺企 탸, 瞿펫원 鉗옰眄疸 했윰

剋할 蕎忌옮 훰購駒 읓拱企 옮疸윰 欺충疸敢雷 錦拱敏 絹慢 肝충 욺忌 秊웨츳충 吝칙忌 璥츳. 蕎忌충 蕎

達졍疸충 共옰緊旗 욺企 秊蕎名慶 杻평 적핫응 햄卯 窟卯필 秊蕎瞑츳. 적팍慶 옮정緊 共옰緊旗 햄卯潰

적핫企 옮疸윰 잉伋淇푤필 햄큰충 욺忌 秊企 욺 왔俱츳. 

협麒 젠娘駒 槿淇펜旣旣잉隔필 名諫 橄駒원 읓펠 적핫응 햄卯 콱窟抉企 價윰 槿淇펜훽卯祺칙 歿膜忌

疸駒 옮慶 餃헐肯 콱窟抉企 쭉펙 價蕎 釐斤輓旗俚 훽慶평 잉祺필 玘瓊瞑츳. 蕎忌킁忌츳 肝츈 잔胴緊兢평

槿淇펜駒 캇名 餃할젠肝츳 적함駒찌疸潰 君위名慶 更홰眄젠평 眄掘츳. 

5瑾 16旣, 큰킷瞿 잉恐駒慶 瓊艮臀킴眠잉 3眠챔 5假 칫棋景鉗측응 蕎忌킁企 
햄쬔츳. 적 佶駒켸 칫棋景鉗측企 坎 緊肯 欺軀兢쫍 旣旣잉隔평 景鉗측企 햄쫍츈 奈 瞿結瞑츳. 景鉗측寄 
켸僅兢평 沽衢 能腔필 핸廊윰 10共 40橄敢雷 11共 20橄졍疸 40橄 沽衢企 共玘瞑츳. 

협麒 駒찌疸틜충 杻懦평 沽衢企 共玘瞑츳. 功휄, 휄윰젠潰 隔틱駒원 欺瞿 駒찌疸필 햄킁젠 檎名 免勻

綿 욺企 휄軀윰 蕎忌킁肯 個, 휄응 嫁 킴 절金綿 캇칭企 瞑츳. 隔틱企 젠能兢평 嫁(菉沽卯휄)企 烱欒眄윰

忌욺忌 駒찌疸평 佶妙쾰충 응儺응 駒찌疸필 季腔眄충 응儺企 적핫 킴兢평 更홰瞑츳. 

츳其兢평 佶젠틜충 욺企 餃윰 欺충疸 휄軀츳. 蕎忌킁肯 佶킴, 쭹祇윰, TV 킴企 杻평 忌懼젠 瞑兢화 

佶젠옮 瞿텨원 햄킁瞿疸충疸 휄瞿肝츈, 綿 蕎忌옮 昧펜企 忌克名慶 햄큼츳윰 캇칭眄掘츳. 캇읓편駒 옮慶

諫 緊忌 欺츳윰 했眄젠駒 鞠젠駒 忌瞿 能腔綿 적함駒찌疸駒 캇綿 쭉克企 共玘瞑츳. 沽펜, 昧펜, 瀧毬읜 加佶응

힛忌圈 킴駒 캇名 更홰眄충케 臀킴眠잉 3眠챔 蕎忌킁忌 鉗옰瞑컁 욺肝츳 햅肯 음企 鞠茗眄화 촙兢평 達

金 諫 욺忌 햅蕎 적함駒찌疸駒 캇名 沽衢眄충케 瀘 훽懦옮 謳軀츳. 

槿淇펜旣旣잉隔평 잉칙駒 慶츳

佶젠 鉗犬응 疸잔 妙윕肯 慶평 假腔펼 읓윙棋企 更홰眄윰 忌팹 적함駒찌疸필 忌克眄鞠 햅肯 佶젠필

鉗犬眄충 욺忌 丹勻麵企 更홰瞑츳. 적할윰 槿淇펜켸 적함駒찌疸棋企 更홰眄환慶 佶駒 剋할 蕎忌潰 麵주

棘啖槿淇펜加佶季 朦肝읓駒慶 逃肯 隔啖企 肝鞠杻츈 츳킁 綿刻 옮 肝俱兢환 眄충 촙廊츳. 

槿淇펜加佶季駒 캇名慶켸 箇청疸 郊윰 更홰眄윰 綿잖沽펜槿淇펜寄 CF旗 ̨ 芒핀眄춰 忌懼젠¡필 
共童綿 퀼 핸疸핼兢평 能腔綿 햄卯 콱窟抉旗 ̨ Mr. HIM응 潔평戟 窟懃 춈麥¡필 肝鞠杻軀츳. 욧儺瞑컁

욺肝츳 햅忌 秊蕎眄윰 祺흩欺瞿 瞑윰 槿淇펜鳩疸츈瞿평慶 朦肝캇隔寄 鞫緬企 璣 名쭸츳충케 傑킬麵忌 礪츳.

蕎忌킁駒원 佶젠寄 丹勻瓊企 츳共 綿刻 왐衲眄윰 佶젠필 吉拘眄충 暇殼 킴企 更홰眄윰 쩨兢평 槿淇펜

훽卯祺칙駒慶 能腔綿 沽潼응 햄卯필 쫍촐瞿 杻윰 沽衢企 핸豆츳. 

槿淇펜旣旣잉隔평 沽衢能腔필 眄환慶 景鉗측忌틜충 達衢寄 季丹麵응 剋할 蕎忌 眠잉駒慶 麵주 沽衢企 

名 肝俱컁 욺忌 圈팝콱較 秊肯 裸矩兢평 쫴企 욺 왔츳. 瀘蕎忌켸 적쫙 忌無 槿淇펜駒 캇名慶 璣 蕎충 繆픗綿

蕎迦疸필 쿵 욺駒 浪잔킁駒원 즙쫍 兢肱名 眄충 촙廊츳. 젠錨옮 欺츳환 槿淇펜駒 캇名慶 璣 餃할충 욺 통綿

槿淇펜鳩疸츈瞿평慶寄 鞫緬忌 蕎츔옮 鉗옰綿츳. 槿淇펜鳩疸츈瞿평慶 쥑 綿刻 윕冒名肝틜윰 잼眄윰 空츳.

臀킴眠잉 眠鉗肯 흩팍寄 짚쫍훰忌츳. 沽衢企 眄환慶 槿淇펜忌 剋할 옮졍忌駒 欺윰 蕎杻 
較佶綿 적함駒찌疸틜충 욺企 餃합 沽 欺瞿 秊俱츳. 흩팍寄 짚쫍훰駒원 槿淇펜寄 較佶瓊응 
剋할錨隔필 餃할충케 햅肯 켸僅忌 쾰軀企 욺兢평 墓孔綿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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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瑾 25旣 윕젠켸 옮灣잗 更蛟환駒 츳챈鬼츳. 剋할錨隔潰 旣隔旣遁(X簇X주⃞) 淇헙위君企 헷肯 훵較할寄 첫遁
瑁祇 胴冒眠骨 茗隔旗 ̨ 臀폰忌 퀘疸핸企 쿱핍邏懦¡駒 禿옮眄젠 檎名慶츳. 瑁祇駒慶 艮쟉綿疸 臼핸 쾰疸 郊蕎 諫
隔 杻읓 옮囊칙檎 茗隔駒 禿鞠眄鞠 拱젠旣佶眄충 綿挽, 瑁祇駒慶 肝쭸컁 裸矩瞿함 윕冒企 쾰潔웬 肝윰 空軀츳. 剋할錨隔충

2005챔 更蛟환 훵較1할潰 위君企 헷肯 忌팍 橄젠핸츳 첫刻젠 旣戒 콩젠(횃쭉젠, 裸沽 킴), 杻瓏 왝肝沽, 첫犬휄 잔헙, 핸企 妙

윕儺할 킴 츳毬綿 첫遁 渴隔廟콱企 晩竇 鬼츳. 

錨隔 區駒慶 迦棍옮 7共駒 烙加綿츳윰 眄鞠 目共쫍 췸企졍 眄충 핸其駒 潔杆 5共 30橄敢雷 旣瞿쫍 畿駒 欒綿 蕎忌킁企 

캇酪 乭젠윰 慶쿼팰 錨隔평 螟瞑츳. 鞫共 旣젠窮肝憧팼 眄춰肯 혐잔핌兢평 퀼컹鞠 젓暇忌틜켸 腔옮 館蕎憺 젠硬掘츳. 圈팝콱較

젠츳할컁 칙腔忌젬 眄疸햄 懦加 圈춰햄肯 畿共 젠츳펙但兢환 眄충 핸其忌軀충케 蕎梏원켸 腔駒 힛틱졍疸 甘瞿 횃憧팼寄 옮囊鞠

茗忌 皐衲포疸햄肯 郊企 욺 왔俱츳.

錨隔駒慶 能腔綿 蕎螂功隔潰 其푤필 혐兢환慶 茗隔啖茗 旣儺企 季왝 價俱츳. 茗隔杻읓 읓윙淇橄企 輓麵眄鞠 達槿응 옮囊 

拘 40홰企 瀧戟 錨隔迦棍충 횅緊疸旗 更蛟환 훵較핸企평 烙加瞑츳. 蕎螂敢雷 旣瞿쫍 能腔眄춥틜 萌윳瞑충疸 蕎쭉潰 蕎忌킁肯

瀆駒 祿淇핸淇 은蕎테瞿湳츳. 墩伽兢평충 鞠佶敏 腔옮 쭉할윰 켸拱企 칟할컁 瀆충 瞿춥潔 綿緊綿 共윷핸企企 疸쫍옮윰 欺軀츳.

圈판햄駒 쭉함 칙腔駒 젯弓 恐왝桐忌 泯忌 쫍충 킬 윕廉眄원 微피윰, 젯옮 邙沂핸츳 珙적팰戟 鱇휄忌 헷牟 欺충 욺企 肝윰 

腔평 旗名 蕎高菫컁 핸其企 衲젓忌쫍핸 檎평 價企 沽 欺軀츳.

핸企駒 켸牘眄츈 忌祇응 敢챈錨祇 킴忌 假옮忌 剋합 헐忌名 杻軀윰 茗隔祇駒충 各郭 핸企隔틱킁忌 횃鞠 ̨ 懦2錨 臀폰忌 퀘疸

핸企 쿱핍邏懦¡ 能腔옮 綿墩忌軀츳. 灣季駒충 綿緊瞑企 共윷핸企駒 햅肯 隔틱킁忌 潰慶 共쩐駕緊眄원 텃큰충 욺企 肝츈 핸企

隔틱킁켸 孔忌 쫓 킬 瞑츳. 蕎杻혈츈옮 용찹 忌 핸企寄 杻旗읍 쿱핍兢평 햄큼 쿱핍佶응 헙蓮綿 見윈絹 쿱핍쥐廊駒 핼욱할 綿琦企

첫遁瑁祇 胴冒眠骨

˛臀폰忌 퀘疸핸企 쿱핍邏懦¡駒 츳챈潰慶

킁忌歷츈 忌음忌 힛평 쿱핍邏懦 瑁祇棋忌 恐옻쫍젠 共玘瞑츳.

쿱핍邏懦寄 왝핼功응 麵주 邏懦駒 禿옮綿 횃큼 隔틱寄 용왐응 茗艮企 腔충 윰隔필 텃킁冠眄원 疸쭉윰 쫍慶 諫웰緊兢평 쿱핍企

敦欒眄젠 檎名 剋할 옮囊肯 칙칙綿 옰圈평 쿱핍敦欒克 핼캇젠필 圈핀戒駒, 勵츳틥 腔츙渴疸필 糾戒駒 욥혈團윰 큰킷瞿 犬兢평 

權틜왈츳. 忌팹 캇칙綿 옰圈평 權틜옳 隔틱忌 瞿蹈 剋할 옮囊桀忌軀兢팡. 횃쿱킁 寡寡綿 쫙校駒 僅籃펴컁 暇젓 佶寄 횃骨肯 瞿킷평

옮윰 眄救 剋寄필 棄肯 햅肯 隔틱킁忌 犬兢평 犬兢평 權틜옮윰 欺軀츳. 眄疸햄 忌팹 욥墩綿 젠캇켸 畿共, 鉗옰瞑컁 욺肝츳 쿱핍忌

틥 철企 梏원 햄쫙 沽옮 謳軀츳. 옮疸 쩨駒 칟펙 欺瞿懼 緬 쿱핍肯 捲케옳케謳윰 眄救 쫍휠옮疸킁햄 컷적팰츈 欺軀츳. 적팍켸 琦튐

젠캇眄윰 捲 蕎쭉潰 剋할 蕎忌킁企 恐헌共露 沽 謳瞿 옮共컷잚企 慕廊윰 캥 졌忌 캥 첬忌 犬屆兢평 킁瞿옮윰 쫍慶懼
쿱핍企 敦欒緬 沽 欺軀츳. 휄폘 적 캇옮평 햅肯 窟읜寄 抉憧필 耉軀疸햄 했忌츳.
寡寡綿 쫙校駒 쿱핍 敦欒 眄춥틜 犬屆企 鞠젠麒젠 慕헙화 琦튐 윰鉗眄츳 勵츳틥 季클 謳忌 犬企 쭉펙潰 肝츈 핸企 蕎杻혈츈킁忌

捲왑 犬쫍휄忌 옮클綿 腔鋼嫁駒 掛螟 적矜綿 쿄祇잖企 能腔名 청肯 원 蕎츔옮. 헙蓮綿 윰裸祇응 적 檎駒 禿젠핌 쩽絿瞿 혐컁 

적 犬쫍휄 腔鋼嫁, 적할윰 掛 쿄祇잖 헉忌 疸젓켸 棄옮필 헥콕츳.

嫁企 혐윰 쫓 퀼駒충 聃兢평 윙틥 집팰흩 햄킁젠 킴寄 聃邙읍窮, 鉗瀧 眠骨 킴寄 麥평적팖忌 忌瞿捏 蕎忌킁企
鄲욹원 瞑츳. 원츳옮 핸企 隔틱킁忌 剋할왔忌 흩痼綿 隔틱킁企 檎名慶 흩할 탕청肯 쿱핍企 衲젓橋 쫍촐瞿 杻瞿慶 穆棹綿 剋할寄

腔츙渴疸옮 瞿춥 儺켸 昧瓊名湳츳. 淡 절憧駒 隔충 謀측 캉졍疸 쫍최杻화 쭉옮 敦欒綿 淇君犬 禿쿱핍忌틜윰 淇팁緬 儺켸평 했忌츳.

쫙校潰 裸檎평 旗名 衲젓肯 泯큼 胴冒忌젬 瞑疸햄 횃憧팼 옮囊응 麵주綿 鄲욥戟 쫍킁忌掘츳. 위君핸企응 肝츳 옮졍斤捏 區兢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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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T전문가

지구 온난화 문제 및 전력난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원자력발전소 수처리 설비 설계를 담당하는 왕대

리의 일이 무척 늘어났다.

문제는 오버타임 근무를 할 경우 서울 집으로의 퇴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왕대리의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 17대의 출퇴근 버스가 

서울 잠실, 고덕동부터 경기도 수원, 부평 등까지 요소요소마다 1800여명의 직원들을

나르고 있어, 퇴근 버스를 탈 경우 집 앞이나 연계 전철역까

지 원스탑으로 데려다 준다. 하지만 야근할 경우 이렇게 편리

한 퇴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

고 힘들게 집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 힘든 것은 서울-

경기도간 연계버스의 배차간격은 보통 20~30분으로 도착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한참을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회사 정문을 나서는순간 연달아 2대의

버스가 눈앞을 휙 지나가는 것을 보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

승한다.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편의점 하나 없는

삭막한 정류장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담배 한대 물고 하염없

이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다.

한번은 회사 정문에서 380여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타려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다가 그만 넘어져

전치 일주의 부상을 입은 적도 있으니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항상 퇴근이 걱정이다. 물론 밤 9시

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간에 맞추어야 하고, 퇴근 버스

처럼 여러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아타기는 마찬가지여서 불편하기는

매 한가지다.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을 이용하

여 경기도 버스 운행현황을 알려주는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제공되면서부터 말끔히 해소되었다. 편하게 회사에서 PC를

통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http://www.gbis.go.kr)에 접

속한 후 화면 상단 중간에 있는 실시간 검색메뉴를 선택해

서 정류장 검색난에 한국전력기술의 버스정류장 식별번호

(ID) #29201을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주루룩 이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의 운행 및 도착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서울 잠실 나가는 버스 1001번- 15분후 도착, 야탑 가는 1116번- 26분후 도착,

강남역 가는 2002번- 11분후 도착, 5500-1번(종로2가)은 6분후 도착 등…….경기

도버스정보시스템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ARS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의 경우 통화료가 청구되므로 1688-8031번의 ARS 전화를 주로 이용한다.

ARS의 경우 마이버스에 정류장이나 버스 번호를 등록해놓으면 등록된 마이버스 번

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서울지역 운행버스도 서울버스 운행정보 홈페이지(http://bus.seoul.go.kr)에 접속하면 정류장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PDA(http://mobile.bus.go.kr/pda)로도 접속할 수 있어 서울시내에

널려 있는 눈먼 무선인터넷(Wi-fi)나 와이브로(Wibro)를 통해 무료로 쉽게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RS접속번호 1577-0287로도 음성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왕대리의 경우 집앞에 있는 잠원한신아파트 정류장 식별번호(ID) #22174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그래픽

화면에 361번(서울743037호) 약 7분후 도착, 두번째 361번은 18분후 도착 등 버스 전체의 운행구간별 위치를 

실시간으로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집에서 튀어 나와야 할지를 분초 단위로 컨트롤 할 수 있다(버스 

차량번호까지 보여준다).

이제 회사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의 도착시간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왕대리가 근무하는 7층 사무실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리는 소요시간만 알면 된다. 버스 도착시각에서 7층사무실-버스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만 

빼면 사무실 출발시각이 나오니까 말이다. 7층사무실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은 약간의 통계적 계산이

필요하다. 왕대리 회사의 ‘인텔리전트’한 엘리베이터는 가끔 7층으로 잘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별안간 방향을 

바꿔 내려가기 일쑤이므로 약 1개월간의 엘리베이터 운행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표본오차 95퍼센트,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1퍼센트포인트로 계산하면 대기시간이 약 1분30초가 된다. 여기에 회사 정문에서 버스정류장

까지의 거리를 왕대리 보폭으로 나누면 약 8분30초, 결국 사무실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은 도합 10분이

된다. 여기에 세이프티 마진(설계여유도) 0.1을 곱하면 최종 소요시간으로 11분이 산출된다.

요즘은 한결 야근이 즐거워졌다. 7층 사무실을 나와서 버스정류장 앞에 도착한후 담배 한대 물면 원하는 버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발앞에 도착한다.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명품설계를 추구하는 우리 엔지니어만이 느낄 수 있는 쾌감이다.

참고로 버스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도 아낌없이 알려드린다. 전국 시외버스는 http://www.gbus.co.kr, 고속

버스는 http://www.kobus.c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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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잡쉐어링을 통해 인턴사

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반면에, 한편으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있

어 왕대리 책상 주위의 변화가 무쌍하다.

사실 왕대리는 꼭 이런 구조조정이나 잡쉐어링 때문에 눈치가 보여 늦게 퇴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제로 늦게 퇴근해야할 만큼 책상에 일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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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ACE Corrosion-2009의 참가목적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그 동안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Engineers, 국제부식협회)에서 취급하지 않던 원자력산업의 도장분야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재개

분위기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NuclearCoatingsInspectorForum에서 한국의 원자력도장

품질 제고 시행사례를 발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원전도장검사자(Nuclear Coating Inspector) 이외에 ASTM

D7108의 요건에 의한 원자력도장전문가(NuclearCoatingSpecialist) 등록제도를 채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제 원자력도장전문가 등록위원회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20년 전 KOPEC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원전도장 설계업무를 시작하면서 미국 Becthel사에서 원자력도장

설계기술을 전수 받을 때가 생각났다. 교육 당시 기술전수를 하던 Bechtel사의 도장전문가들은 USCarboline사에

근무하는 일흔 살의 도장전문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퇴한 상태이다. 이제는 우리가 원자력도장 설계 및 품질관

리에 대하여 발표하고 원자력도장전문가의 인증위원회에 기술이사로 참가하는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가원자력발전소

의 계속적인 건설로 원전도장 설계기술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NACECorrosion-2009는 미국 애틀랜타 시의 GWCC(GeorgiaWorld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6,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5% 정도 줄었다는 NACE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었

으나 실제 현장은 다양한 기술위원회 및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활발한 분

위기였다. 단지 수년 전에 참가했을 때는 전시회에 한국가스공사나 두산

중공업 등 한국 기업의 전시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부식 관련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커 가는 산업동력의 

힘을 느끼면서 기술자로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NuclearCoatings InspectorForum은 먼저 현재 미국 원전 건설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원자력방호도장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및 향후

원전 건설시의 도장설계 방향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재개될 원전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NACE에서 프로그램

개발 중인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도착 당일 NACE직원의 요청으로 미국 원전도

장검사자 교육과정에 대한 브리핑과 평가시험 검토에 함께 참여하면서 대략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숙지

하고 있었다. 미국의 원전도장검사자 교육과정은 우리의 교육과정보다 원전도장 설계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방사선방호, 원자력 안전, 환경 유해물질관리 및 원자력 시스템 등 보다 포괄적이고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 6월 개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도장품질 관리 현황’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면서 도장품질

관리를 위하여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제 원자력도장전문가 등록위원회에서는 기술이사로 참여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Three-mile Island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운영된 NBR(National Board of Registered) Coating Engineer &

Coating Specialist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Title을 BIRNCS(Board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Nuclear Coating Specialist)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향후 원자력도장

전문가의 등급을 4단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미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원전도장 기술인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NCS-intraining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CertifiedSeniorNuclearCoatingSpecialist

단계까지 운영하는 방안으로 협의하였다. 같이 기술이사로 참여한 미국 NRC의 도장분야 담당자는 이러한

방안을 2009년 안에 규제요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ASTMD-33의 Technical committee에서 올 여름까지

ASTMD7108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원자력 방사성 방호도장 요건인 Reg. Guide 1.54의

Rev. 2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각 단계의 원자력도장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ASTM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향후

Certified Senior Nuclear Coating Specialist의 원자력

도장시방서의 승인이나 안전성 관련 도장관리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등에 대한 역할도 논의하였다.

이번 NACE Corrosion-2009 참가는 예년과 같이 

신기술 동향 파악 등의 일반적인 학술활동 목적보다는 

원전 방사선방호도장의 설계와 관련하여 향후 변경될 

규제요건에 대하여 같이 동참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

한 활동은 앞으로 국내 도장 관련 기술자의 원자력도장전문가 인증 및 등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학술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로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중인

AP1000 Project의 품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China-US Technology

Workshop on Application of ASME/ASTM Standards including AP1000

Technology’에서 원전 방사성방호도장의 품질관리 역시 하나의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중국원전의 도장품질에 대하여 우리의 참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았다.

Benchmarking & Globalization

이철우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NACE Co r r o s i o n
-2009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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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지만 나무 하나에도 수많은 열매가 잎 속에 숨어있어

하루 종일 하고도 2/3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아직 미숙한지라 혹시 열매를 잘못 따서 농가에 피해라도 되지

않을까 하며 조심조심 작업하는 인턴사원 모습이 대견하다. 

열심히 일하다어느새 점심 시간이 되어 모여서 식사를 했다.

농가에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식사부터 간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사에서 준비를 했다. 단순히 봉사활동만 가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선배들이 대단해 보였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오전의 초보 농사꾼들은 사라지고 

모두들 빠른 속도로 열매를 솎아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일을 해본다는 이들이 하나라도 더 열매를 따려고 부지

런히 손을 놀리는 모습에 나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아주머니에게 우리처럼 일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괜히 열매 잘못 따서 피해나 주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자

아니라며, 일손이 부족한 때 KOPEC분들이 도와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게다가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보다 KOPEC분들은 워낙 열심히 하려고 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칭찬까지 덧붙이며 김치전과 머루주를 내놓았다. 

“일 열심히 해서 열매 많이 따야 하는데 이러면 일할 시간이

줄어들겠네요.”라고 농담을 하자 아주머니가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일만 해야겠네요?”라고 명쾌한 답변을 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 맡은 줄 끝까지 가지 못해 아쉬

움에 모두 열매를 더 따고 싶었지만 아주머니가 빨리 작업 

마치라고 모두 내보냈다. 부족한 실력으로 많이 돕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아주머니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사과가 다 익을 추석 무렵 장수읍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주문해 먹어야겠다. 집으로 오는 버스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모두들 잠에 빠져 조용했다. 오늘 젊고 팔팔한

인턴들과 함께 고생했던 이곳에서 크고 맛있는 사과들이 

잔뜩 열리기를 기원해 본다.

장수군 하평마을 적과작업         

旗僚隔槿응 麵주 綿 隔응 窘헙 탕젠

5월 13일 적과작업을 지원하러 노태선 단장과 인턴사원, 

멘토를 포함한 40여명의 임직원이 장수군 하평마을로떠났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는데 오히려 비 덕분에 날씨가 

일하기 좋게 선선해져 “오늘 사과 많이 따야겠네!” 하는말이

절로 나왔다.

지난해 한 번 와봤던 곳이기에 인턴사원에게 능숙한 모습

을 보여 줘야지 생각하며 버스에서 내려 작업 조끼와, 모자,

장갑 등을 받아 15명 정도 되는 조에 속해 한 농가로 이동하

였다. 400여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 농가로 주인 아주머니

가 적과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가지 끝에 있는 열매 중에서

가장 크고예쁘게 생긴 것 하나만 고르고 그 외에는 다 잘라주

세요. 작년에는 무리 중에서 가운데 열매만 남기면 됐었지만

금년에는 날이 추워서 주변에 있는 열매들이 

더 잘 자랐으니유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작년과 약간 달라진 방법에 다들 헷갈려 하자 같이 나온 농촌

계장이 추가설명을 보탰다. “농사일이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적용해줘야 하

는 거에요.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열매가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야 하지만 올해는 날이 

추워서가운데 열매가 제대로 못 자라서 더 잘 자란 열매를

골라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설명이 끝나고 100그루 정도의

나무가4줄로 주욱 서있는 나무 양쪽으로 서서 배운 방법대로

작업을시작했다. 첫 번째 열에서 작업하던 인턴사원 박종무,

이종하 씨가 1시간 만에 이 줄 나무 적과 작업을 다 끝내버릴

것이라고자신하자 멘토가 한마디 한다.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에는 금방다 할 줄 알았지. 근데 이거 반절이나 갈 수 있을

까.”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 몇

그루 끝내지못하자 자신만만하던 초보 농사꾼은 초조한 듯

보였다. 사실 나도 작년에 금방 다 끝내고 쉬어야지 라고 

김아람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원자로설계개발단 임직원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장수군 하평마을 각 농가로 적과작업을 하러 갔다. 하평마을은 2005년

부터 ‘1사 1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원자로설계개발단과 결연을 맺어온 마을로 과수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에

서는 매년 4월에 적화(꽃따기), 5월에 적과(열매따기)작업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연탄지원, 소

년소녀 가장돕기, 노인회 지원, 연말에는 마을 주민들을 원자로설계개발단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지속해 나가

모범적인 ‘1사 1촌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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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보는 농사일이어서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사과 열매
가 자라면 알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최상품 사과로 영글기
바란다. 이종하

▶소중한 우리 농산물을 직접 가까이에서 노동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최상철

▶작지만 진심을 다한 봉사활동이 장수읍과 과수원농가에 
전해졌다고 생각하니 성취감을 느낀다. 허종욱

▶오히려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했는데 정말로 고마워
한다는걸 알고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했다. 박종무

▶앞으로도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더 많은 마음의
보람을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은미

▶고생은 했지만, 처음으로 적과도 해보고, 새참도 먹고, 간만
에 걷는 한적한 시골길도 좋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
어서 즐거웠다. 최윤정

▶바쁜 일정 속에 각자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모든 KOPEC
임직원의모습을 보면서 나눔경영과 봉사실천 정신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태웅



대학 초년생 시절 거금을 투자하여 한일 라켓을 구입했다. 

커버를 벗기고 처음으로 벽을 향해 볼을 쳤다. 시멘트 바닥에서 친 볼은 학교 담장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

져 버렸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새파란 봄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다. 휴, 테니스는 정말

힘든 운동이구나! 

버릇처럼 테니스 교본을 샀고, 벽이라는 선수와 길고도 긴 실전경기 끝에 4학년이 되었을 땐

나름대로 개발한 현란한 자세로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벽치기 선수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스

스로만만족하는 테니스 고수가 되었던 것이다.

장교로 임관하여 동해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장교숙소에 인접하여 테니스 코트가 있었고,

장병들도 사귀고 테니스 실력도 본격적으로 늘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샀던 한일 라켓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외국산 신무기를 구입했다. 대학시절 나름 훌륭한 벽치기 고수가 무시무시

한 신무기까지 장착했으니 누군들 두려우랴. 

어느 따스한 오후 새로 산 무시무시한 라켓에 색깔 맞춰 산 테니스화까지 신고 테니

스코트에 나갔다. 그리고 스스로 익힌 현란한 자세로 테니스 게임을 막 시작했는데 모

두가 웃는다. 그러더니 준위(계급의 일종) 한 분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한다.

기본부터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휴, 4년간 꾸준히 벽과 싸워 스스로 도달한 벽치

기고수가 코트의 고수를 만나 한순간에 하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테니스 동호인 대부분은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테니스와의 긴 인연을 맺어 왔

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1~2년의 투자로는 도저히 익힐 수 없는 많은 테니스의 

기술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매력에 빠져 들어갔으리라. 테니스는 기초체력, 지구력, 순발력

등이 요구되는 다소 격한 운동이기도하고, 또한 스트로크, 발리, 서브, 스매시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익혀야

하는 다소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렇듯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느끼는 희열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1875년 Lamn

Tennis로부터 체계화된 테니스가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 받는 스포츠로 남아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기테니스회(KTC)는 명실공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 동호회다. 수많은 회사의 선배가 동

호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금도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

운 동호회 회원과 가족들이 그 전통을 잇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 

한기테니스회는 매년 춘계대회와 추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지식경제부장관배와 한전사장배 등의 대외경기에 적극 참여하여 회사의 명예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와올해 제1,2회 지식경제부장관배 테니스대회에 참가하여 3위 입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

으며,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도 좋으리라 우리

회원 모두는 믿고 있다. 

4월 11일에는 매년 열리는 한기테니스 춘계대회를 개최하였다. 퇴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동호회에 애정

을 보내는 OB, 가족, 회원을 포함하여 36명이 우리회사의 임대코트인 21세기 테니스코트에 모여 마음껏

웃고 즐기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렸다. 점심때는 현 회장인 윤기성 차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회원이 케이

크를 같이 자르면서 우리 동호회의 훌륭한 전통을 영원히 잇고자 다짐도 같이 하였다. 또한 노익장을 과

시하며 준우승까지 한 배관기술처 김윤경 부장이 맥주 10,000CC를 제공하여 대회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

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보다 즐거운 대회가 되었다. 

한기테니스회

일하며 즐기며

문일환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한기테니스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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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복지정책의 하나로 4월 1일부터 본사와 대전 및 4대 현

장(고리, 월성, 울진, 영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직장보육시설에 18개월된 딸아이를 맡기는 기술기획처 인정 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집은 다른 곳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 안심

이고, 아이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육아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며 워킹맘을 대표하여

회사의 복지정책에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사협력실 유선용

처장은 “주기적인 운영시설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직원들이 사랑

스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노사간의 화합과 업무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직장 및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직원자녀들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육성하고자 보육 시설별 현장 실태조사 및 직원들의 수요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보육시설을 모든

직원들이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카메라

에 담아보았다. 

꽃보다직장보육시설

28I29카메라 취재

대덕특구어린이집

강남 큰빛 어린이집

강남 큰빛 어린이집

푸른하늘 어린이집
▼ 강남 큰빛 어린이집

▼ 용인 YMCA어린이집

▼ 대덕특구어린이집

▼ 메리힐 어린이집

가현어린이집

용인 YMCA어린이집

리틀 짐랜드 어린이집

리틀 짐랜드 어린이집

리틀 짐
랜드 어

린이집

◀ 광덕 어린이집



우리가족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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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이 보는 우리가족
원자력기술처 이규복 차장 가족

‘ 우리가족 만세’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
는 난입니다.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팀으로 연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가영, 이서영 / 이규복 차장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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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 2세의 거대한 조각상, 높이가 19미터에 달하는 수많은 열주랑, 두 개의 오벨리스크 등으로

이루어진 아몬 신전은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웅장하다. 이토록 거대한 유적지를 지금

으로부터 2300~3600년 전에 건설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뿐이다.  

여러 신의 조각과 벽화로 가득한 카르나크 신전에서 특히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곳은 위풍당

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대열주랑이다. 여러 신의 모습과 역대 왕의 이름이 새겨진 열주 몇 개만 보아도

목에 부담이 느껴지는 대열주랑에는 멋진 조각과 더불어 종교적인 의미를 간직한 채색 천장화가 

그려져 있다. 높이 20미터가 넘는 천장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는 것 자체는 물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형태와 색채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신비롭다. 

아몬 신전 제 1안뜰에는 아주 이색적인 조각이 하나 있다. 66년이나 집권했던 람세스 2세의 

이 조각상 발등에는 특이하게 여인의 조각상이 붙어서있는데 제 1왕비인 네페르타리 상이다. 카르

나크 신전에는 아몬 신전 외에도 한 줄로 늘어선 거상을 비롯하여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과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와 각종 상형문자로 가득한 몽투와

무트 신전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 즐비하다. 

룩소르 중심 나일 강변에는 룩소르 신전이 있다. 전체 규모는 카르나크 신전에 못 미치나 세련미

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룩소르 신전은 나일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 오페트 축제를 거행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오페트 축제는 파라오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상에 알리며 백성들에게 아몬 신을

대신하여 축복을 내리는 행사로 당시 어떤 의식보다도 중요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 강변에 자리한 룩소르(Luxor)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다. 아랍어로 축복받은 성이라는 지명에 걸맞게

룩소르는 고대 도시문명을 꽃피운 대표 도시다. 위풍당당하면서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룩소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곳으로 위대한 흔적을 찾아 떠나본다. 

32I33테마기획-세계속으로

나일 강을 사이에 두고 동안지역과 서안지역으로 나뉘는 룩소르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는 동안지역의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 그리고 서안지역의 핫셉슈트 여

왕의 장제전과 람세스 3세 장제전, 왕가의 골짜기를 들 수 있다. 

이집트 최대 유적지인 카르나크 신전은 도심 외곽에 있다. 흔히 아몬 대신전이라고도 불리며 고대 

종교건축물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사의 신인 몽투를 비롯하여 룩소르 지역의 주신인 아몬, 그리고 무트 

여신에게 바쳐진 공간이다. 세 개의 신전으로 이루어진 카르나크 신전의 중심은 룩소르의 주신 아몬 신을

모신 아몬 신전으로 규모는 물론이고 예술성에서도 제일이다. 

카르나크 신전은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역대 파라오들이 계속해 개축하고

증축한 결과다. 아몬에게 바쳐진 숫양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가 늘어선 진입로부터 제 1안뜰에 세워진 

글, 사진ㆍ이형준 / 사진가

邏艮價肯 瓊 풀季피

04

01
02
03

01 룩소르 신전의 거대한 열주. 02 룩소

르 신전 제 1탑문 정면의 람세스 2세 좌

상과 오벨리스크.  03 카르나크 신전 유적

지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양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 04 이집트 최초 여왕인 핫셉수

트 여왕의 장제전으로 고대이집트 건축의

걸작으로 꼽힌다.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인근에는 람세스 2세 신전이 있다. 규

모와 예술성에서 람세스 3세 장제전에 못 미치나 화강암과 대리

석을 이용한 거대한 조각상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왕의 계곡과 왕비의 계곡은 과거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파라

오와 왕비, 왕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현재 몇 곳의 동굴무덤을

제외한 다수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왕과 왕비의 계곡에는 아름

다운 벽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몇 해 전부터 훼손을 방지할 목적

으로 사진촬영은 물론이고 물품의 반입도 금지하고 관람시간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고대 이집

트 유물의 걸작으로 꼽히는 황금으로 만든 투탕카멘의 마스크와

미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안치된다는 점이다. 

룩소르에는 유적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 슈크

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을과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장소는 역

시 현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재래시장이다. 룩소르 재래시

장에는 전통 방법으로 제작한 파피루스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향신료와식품은 물론이고 오랜 세월 선조들이 살

아왔던 것처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룩소르 신전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카르나크신전과 다르지만 전체 분위기는 흡사하다. 숫양의 머리

대신 사람의 머리를 한 스핑크스를 비롯하여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 2개, 오벨리스크, 웅장한 열주

랑,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아 낸 벽면의 조각과 벽화까지. 룩소르 신전에 관한 이야기들은 벽면에 새겨

진 조각을 비롯하여 높이가 21미터에 달하는 오벨리스크 등에 수록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연

구한 학자들이 밝혀낸 대로 룩소르 신전에서는 종교적으로 매우중요한 의식을 거행했다. 

서안지역을 상징하는 이집트 최초의 여왕으로 알려진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은 이집트에 현존하는

고대건축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왕의 계곡과 왕비의 계곡 사이 깊숙이 위치한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에는 여러 개의 조각상과 다채로운 색상을 이용한 그림이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최고의

신 아몬을 중심으로 태양의 신 아톰(혹은 라), 죽음의 신 아누비스를 비롯하여 상형문자 등으로 특히

아침햇살에 모습을 드러낸 3단 테라스와 어우러진 벽화가 신비롭게 다가온다. 

서안지역 최대의 유적지는 람세스 3세 장제전이다. 보존상태가 뛰어난 람세스 3세 장제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벽화와 거대한 신전이 남아 있다. 한 점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작품

부터 손바닥보다 더 작은 채색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벽화는 과거 이집트 파라오들이 

영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잘 보여준다. 람세스 3세 장제전은 다른 유적지와 달리 열주

랑을 덮은 천장과 실내공간이 대부분 원래 상태로 남아 있다. 

05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진 스핑크스가 늘

어선 룩소르 신전 입구. 06 룩소르 시내에서 차와 생

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 07 룩소

르 서안 지역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아낙으로 주로

아낙이 동물을 돌본다. 08 룩소르 신전의 람세스 2

세 안뜰과 아멘호테프 3세 안뜰 사이의 열주. 09 권

력자인 파라오와 상형문자, 별(천장) 등이 그려진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10 양의 얼

굴 아래 람세스 3세 조각이 서 있다. 11 아몬 대신전의 람세스 2세와 제1왕비인 네페르

타리 상. 12 거의 훼손되지 않은 룩소르 신전의 열주. 13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앞에

세워진 거대한 조각상.

테마기획-세계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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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TV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가전기기가 됐다. 집집마다 TV가 한두 대씩 있는 것은 기본이고, 자동차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에 옵션으로 끼어 있을 정도다. 바꿔 말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된

TV는 누가 발명했을까? 사실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증기기관은 와트, 전화기는 벨, 전구는 에디슨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친

숙한 발명품마다 발명가가 누구인지 아는데 유독 TV만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TV 발명가, 필로 판즈워

스를 만나보자.

판즈워스는 의심 없이 즈보리킨에게 TV연구를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RCA로 돌아온 즈

보리킨은 판즈워스의 영상 분해기를 모방해 자신의 TV연구를 보완했고, RCA는 1932년 전자

식 TV를 시연하기에 이른다. TV에 대한 특허는 판즈워스에게 있었지만 당시 특허권은 허술

한 면이 많았다. 즈보리킨은 진공관을 2개 사용해 판즈워스의 특허권을 교묘히 피했다. RCA

의 비열한 행동은 1934년 극에 달한다. 즈보리킨이 판즈워스보다 앞서 1923년 전자식 TV를 개

발했다며 TV특허 우선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개인이 승리하

기란 어려운 법. 하지만 이때 판즈워스의 고등학교 은사였던 톨만이 제자가 1922년 그린 스케

치를 들고 법정에 들어선다. 법원은 판즈워스의 손을 들어줬다.

기회를 잃어버린 판즈워스

하지만 RCA는 계속되는 항소로 재판을 질질 끌고 갔다. 1934년 시작된 소송은 5년이 지난

1939년에야 판즈워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판즈워스는 계속된 소송에 시달리느라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함께 방송을 만들기로 했던 필코라디오는 RCA의 

협박에 못 이겨 중도에 계약을 파기했고, 판즈워스의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다. 반면 RCA는 

소송으로 판즈워스를 묶어놓은 뒤 기술을 보완하며 방송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했다. 최종

재판이 있기 6개월 전인 1939년 4월, 뉴욕 세계 박람회에 전자식 TV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마치

TV의 개발자가 자신들인 것처럼 선전했다. RCA는 재판에서 패한 뒤 어쩔 수 없이 판즈워스가

특허권자임을 인정했지만 이미 대세는 급격히 기운 상태였다. 

천신만고 끝에 재판에 승리한 판즈워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방송국은 문을 닫았고, TV를 생산해야 할 공장은 군수 공장이 됐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만인 1947년 판즈워스의 특허권은 종료됐다. 안타깝게도 판즈워스의 특허권이 종료된 

시점부터 TV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RCA

가 ‘ 즈보리킨이 TV의 아버지’라고 대대적으로 선

전하면서 판즈워스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RCA도 끝이 좋지는 않았다. 기술 

개발에 소홀한 결과, 일본 가전기업에 밀려

결국 1986년 문을 닫았다. 현재 RCA는 상표

로만 존재하고 있다.)

세 가지 색을 전자로 실어 보낸다는 

판즈워스의 기본 원리는 오늘날도 고스

란히 전해지고 있다. 힘의 논리에 밀려

마땅히 취해야할 대가를 얻지 못한 것도

부족해 최초 발명자의 이름까지 빼앗겼

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자. 필로 판즈워스, 

TV의 최초 발명가다.

Pioneer

汽
牟
啖

加
홰
옮

免
평

吝
緞
斤
棍

T
V

김
정
훈
-
과
학
동
아

기
자

Philo T. Farnsworth (1906~1971)

함께 고민했다. 판즈워스는 고등학생이던

1922년, 전자식 TV의 스케치를 그려 톨만에게

보여줬다. (훗날 이 일이 판즈워스를 곤경

에서 구한다.) 판즈워스가 대학교에 진학하

면서 TV 발명은 잠시 주춤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가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6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투자자였던 조지 에버슨과

레즈 고렐을 만나 6000달러라는 거금을 후원

받은 것이다. 그 덕에 판즈워스는 로스엔젤

리스에 신혼집이자 동시에 연구실을 차리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후 에버슨은

지인들을 통해 2만5000달러를 추가로 후원

하는 등 판즈워스의 재정적인 버팀목이 

돼 주었다. 1927년 9월 7일, 드디어 판즈워

스는 후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 ‘ 영상분해기’ (현대의 촬영

카메라)와, 영상을 보여주는 ‘ 영상 수신기’

(현대의 텔레비전)를 시연하는데 성공한다.

그가 처음 선보인 화면은 달러 기호($),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하키 게임을

하는 장면이었다. TV는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1930년 판즈워스는 

TV와 관련해 2개의 특허를 받았다.

판즈워스의 방해자들

하지만 판즈워스의 TV발명은 당시 미국

의 거대 가전기업인 미국라디오방송공사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RCA)에게 그

리 탐탁지 않은 소식이었다. RCA는 러시아  

출신의 기술자인 즈보리킨을 고용한 뒤 

몰래 판즈워스에게 보낸다. 즈보리킨은 

당시 판즈워스처럼 TV를 연구하던 사람이

었으나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상태였다.

즈보리킨은 판즈워스에게 자신이 단지

TV에 관심있는 기술자라고만 소개했다. 

14살 때 떠오른 영감

필로 판즈워스(Philo T. Farnsworth)는 1906년 미

국 유타주 비버시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편이 아니

었기 때문에 12살이 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

는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판즈

워스의 재능은 어릴 때부터 돋보였다. 낡은 통과 

배터리를 사용해 간이 세탁기를 고안하는 등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다. 판즈워스는 독서광이었다. 

과학서적과 잡지를 빌려 밤늦게까지 탐독하기를 

즐겼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발명가인 니프코브가 아주 기초적인 TV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멍이 난 원판을 돌려 움직이는 그림을 얻는 아주 기초적인 기계장

치였다. 움직이는 그림이라니! 그때부터 TV는 판즈워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14살 때 판즈워스는 말을 끌며 밭을 갈다가 TV를 제작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좌우로 반복해 움직이며 밭을 갈 듯이 전자를 왕복시키면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진공관 안쪽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입히고,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달면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판즈워스의 조력자들

하지만 아이디어가 실체로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법. 고등학

교 화학 선생님이었던 저스틴 톨만은 판즈워스를 도운 조력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판즈워스의 재능을 높이 사 상급반에서 수업을 듣게 해주고, 판즈워스의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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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표 바다음식은 자리물회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자리돔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 울릉도 등지에 무리지어 생활한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일생을 보내는데, ‘같은 자리를 돈다’ 해서 ‘자리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도 하고, 크기가 붕어 크기로 자잘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도 한다. 자리돔은 보리 이삭이 

패는 5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 산란기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더하다. 이 무렵이면 자리돔을 잡으려는

배들로 제주도 연안이 북적인다. 푸른빛이 감도는 은색 배를 내밀고 파닥 파닥 튀어 오르는 자리돔은 눈부시기까지

하다.  자리돔을 재료로 한 음식으로는 자리물회, 자리강회, 자리구이, 자리무침, 자리젓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단연 최고로 치는

것이 자리물회다. 자리돔을 뼈째 잘게 썬 후 식초, 참깨, 마늘 등을 넣고 적당히 물을 부어 만든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데다 시원

하고 구수해서 제주의 여름 식단에 빠지지 않는다. 

자리물회가 시원한 맛을 선사한다면 충북 옥천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는 매콤한 맛으로 땀을 흠뻑 쏟게 만든다. 충북

옥천은 고즈넉한 풍경이 마치 강원도 어느 심심산골에라도 온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옥천은 오염을 모르는 청정지역이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꼬마전구처럼

반짝거리며 날아다닌다. 물이 맑으니 고기도 많다. 피라미, 쏘가리, 빠가사리, 메기가

지천. 이들 물고기를 재료로 만든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 민물 매운탕이 

별미다. 도리뱅뱅이란 피라미를 잡아서 튀겨 양념을 발라 먹는 요리다. 

금산, 옥천, 영동, 무주 등 금강 유역의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리뱅뱅이란 재미있는 애칭은 까맣고 둥근 프라이팬을 따라 둥글게

자리 잡은 피라미를 보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곳 옛사람

들은 천렵을 해 피라미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도리뱅뱅이를

해 먹은 추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도리뱅뱅이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꾸덕꾸덕하게 마른 피라미를 묽은 튀김옷 반죽에

담근다. 그리고 그 위에 마른가루를 덧발라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라이팬에 튀겨낸다.

식용유의 온도는 160℃ 정도가 알맞다. 

鞠핌 臀棄 6瑾, 훰캥檎駒 伋孔켸 疸廊윰 棄헉켸 테瞿憺 탸츳. 탤企 米居 湄합 沽 欺충 肝毬功
응 칟蕎쫙 棄헉企 쾰絹펙 杻충 螟젖綿 其功忌 袞袞 鉗옰쫓츳. 懦杻 淇할휄錨, 拳桐 켸할街街
忌, 잗犬 쥼원祇, 칫毬 紐皐錨필 忌 鞠핌 裸桐綿츳.   

웰빙 KOPEC

臀鞠핌 칟蕎쫓 棄헉企 鑒킁츳
- 淇할휄錨, 켸할街街忌, 쥼원祇, 紐皐錨

피라미가 어느 정도 튀겨졌을 때 갖은 양념을 한 고추장을 바르고 다시 한 번 센 불에 재빨리 튀긴다. 이렇게 하면 튀김옷은 더욱 파삭

파삭해진다. 튀긴 피라미 위에는 상추, 깻잎, 마늘 썬 것을 얹으면 된다. 새빨간 양념옷을 입고 노릇하게 튀겨진 도리뱅뱅이는 보기에도

군침이 흐른다. 비린내 없이 고소하다. 바삭바삭 씹히는 맛도 일품이다. 피라미 자체가 워낙 담백한 맛을 띠는 생선인데 기름에 튀겨

내면 멸치처럼 고소한 맛이 더한다. 피라미는 민물생선이지만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도리뱅뱅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생선국수다. 쏘가리, 빠가사리, 메기 등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민물고기를 두 시간쯤 통째로 삶는다. 그러면 진하고 걸쭉한

육수가 우러난다. 여기에 고춧가루, 고추장, 생강, 후추, 된장, 들깨가루, 부추, 청양고추, 깻잎 등을 넣고 얼큰하게 다시 끓인다. 한소

끔 끓인 후 국수를 넣고 다시 한 번 끓이는데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땀이 쫙 

흐르는 것이 보약을 먹은 것 같다.  

군산 꽃게장 역시 여름 별미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만경 평야와 서해바다 황금어장이 만나는 군산항은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 꽃게장은 해망동 횟집단지의 생선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별미다. 서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와 전라도 특유의 솜씨가 어우러진 군산 꽃게장은 일찍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6월은 물 오른 꽃게 맛을 즐길 수 있는 때.

산란기인 이맘때 잡히는 꽃게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등딱지에 누런 알이 가득 차 있다. 싱싱한 암꽃게로 담근 간장게장은 생각만으

로도 입 안에 침을 가득 고이게 한다. 서해에서 잡은 싱싱한 꽃게가 장맛과 어울려 속속들이 박혀있는 국물까지 빨아들일 때면 부서진

껍데기조차 버리기 싫어진다. 군산 지역에서 잡히는 꽃게는 영양염료가 풍부하고, 계절별 기온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육질이 쫄깃하고

깊은 맛이 있다. 여기에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삼벌장’ 조리법이 더해졌다. 파와 마늘, 생강을 넣어 끓인 간장에 꽃게를 넣어 양념이 

푹 배게 한다. 양념이 속살까지 배면 간장을 따라내 다시 끓이고 꽃게 담기를 세 차례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감초와 당귀, 대추 등 한

약재가 더해진다. 그러면 짜지도 비리지도 않고 달짝지근하면서 은은하게 향이 도는 군산 특유의 꽃게장이 만들어진다.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과 노란 알로 가득찬 게딱지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비벼먹으면 밥그릇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여성이나 아이

들도 밥 한 공기를 쉽게 비운다고 해서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게 요리는 ‘밥도둑’만은 아니다. 게의 단백질에는 로이신, 

아르기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좋으며 소화가 잘 돼 노약자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특히

성인병 예방과 비만, 간이나 고혈압 환자에 특효로 알려진 게에는 간장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다. 많은 경우엔 450mg까지 들어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숲에 서걱이는 바람 소리 가득한 담양은 여행지로서 최적의 장소다. 죽녹원 등의 커다란 대숲과 소쇄원, 

명옥헌 같은 아름다운 정원, 정자가 즐비하다. 이국적인 메타세콰이어 길과 산에 파묻힌 아름다운 금성산

성도 매력적이다. 담양은 풍부한 볼거리와 함께 뛰어난 맛의 고장이다. ‘음식 하면 역시나’ 하는 

남도 땅인데다 풍요로운 들판에, 인근에 광주라는 거대한 소비 도시를 끼고 있어 유달리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담양의 별미는 죽순회. 봄철 대나무가 흙속에서 순으로 돋아날 때,

30~40cm 크기로 자란 죽순을 캐어다 삶아 하루쯤 물에 담근다. 이렇게 하면 

아린 맛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우렁, 오리, 풋고추, 미나리, 양파, 당근 등을 섞어 초

고추장과 물엿을 넣고 무쳐낸다. 심심한 듯 아린 죽순의 맛과 입 속에서 사각거

리는 질감이 일품이다. 260여 년 전 평양 감사가 담양에서 죽순회를 맛보고 간

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하인들에게 죽순을 구해오도록 명했는데 한겨울이라

대바구니를 삶아 상에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다. 죽순과 돼지고기에 

표고버섯·양파·마늘·고추 등의 양념을 섞어 쪄내는 죽순찜도 맛볼 만하다.

글·사진 / 최갑수, 여행작가



정도 해소된다. 목이나 어깨의 근육이 뭉쳐서 단단한 띠처럼

느껴질 경우엔 핫팩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또 목이나 어깨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전기처럼 뻗치는 경우엔 이미 근막통증증후군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거북목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이 가벼울 경우 자세교정과 

컴퓨터, 사무작업의 시간을 짧게 해주면서 자주 일어나서 

걸어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면을 보며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정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면서

만성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처방받아야 한다. 

거북목 증후군은 평소습관화 되어있는 나쁜 습관의 결과이

므로 근본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의

어려움은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자신이 좋은 습관, 절제된

작업,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고쳐나가야 한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습관을 기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만성적인 목의 통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책상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바짝 밀착시

켜야 하며, 허리와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야 한다.

책상이나 식탁에 팔을 대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서 있거나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깨를 움츠리면 머리가 앞

으로 나오게 되므로 좀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가슴

을 내밀 필요가 있으며 상체가 자연스레 숙여지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두꺼운 책 등을 

받쳐 모니터를 눈과 수평이 되는 높이까지 올리는 게 좋다. 평

소 아무리 좋은 자세도 20분 이상 유지하면 척추와 주변 조직

에 무리를 주므로 최소 20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하며 

수시로 기지개를 켜고,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목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 100세

목을 내밀 때 나타나는 증상 

거북처럼 목을 앞으로 내민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목뼈

를 지탱하는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과도한 힘을 받아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고, 그 상태가 만성화되면 근육과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평소에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허리가 아프거나 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이 당겨서

딱딱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기 힘들어지며, 머리가 울리거나

눈이 피로하여 평소에 피로를 자주 느끼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

겁다는 느낌의 증상을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황지혜 교수는 “목뼈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는 머리 뒷부분과 어깨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어 두

통과 견비통(어깨와 팔의 통증)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는 “이른바 ‘ 거북

목증후군’은 진단기준과 증상 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비

의학적 용어”라며 “컴퓨터 사용자에게 빈발한다는 점에서

VDT증후군과 비슷하며, 통증의 양상은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근막통증증후군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백교수는 “불분명한 통증, 전신 피로, 집중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나 처음엔 증상이 애매모호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만성적으로 목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어깨

근육이 당기듯 아프거나, 머리 뒤쪽에 두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거북처럼 목을 내밀고 생활하면 작은 충격에도 목 디스크

가 생길 수 있으며, 그 아래 흉추와 요추도 비정상적으로 변형

돼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백교수는 경고했다. 

‘거북목증후군’의 진단과 처방 

자신이 ‘ 거북목’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차

렷 자세로 선 뒤 귀의 중간부터 아래로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어깨 중간을 통과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스스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동료에게 봐 달라고 하면 된다. 

그 선이 중간보다 앞으로 2.5cm정도 나와 있으면 이미 거북

목으로 변해간다는 신호며, 5cm이상 나와 있으면 이미 거북

목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은 자세를 교정하고, 스트레칭으로 

목 뒤쪽 근육과 인대의 비정상적 긴장 상태를 풀어주면 어느

거북목 증후군

40I41

임민선 / 메디피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즐 거 운 인 생 활 기 찬 생 활 건 강 한 노 후 준 비 를 위 한 지 점 서  

사무실을 둘러보면 거북처럼 목을 앞으로 쭉 빼서 서류나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엉덩이를 뒤로 빼고 팔을 책상에 기대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다. 이들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움츠린 자세를 취한다. 가끔씩 등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컴퓨터나 사무 작업시 목을 구부려 몸을 숙인 채 작업하던 자세가 습관이 된 탓이다. 이렇게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를 ‘ 거북목’ (Turtle neck)이라고 한다. 거북목 자세는 목근육과 등근육을 피곤하게 해 척추를 반듯하게 지지하는 근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 거북목증후군이라고 한다. 거북목증후군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다. 사무나 학습시 모니터나 노트북, 책 등을 눈높이

보다 낮게 하거나 거리가 멀어 목을 앞으로 숙이는 등의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계속할 때 나타난다.

▶ 평소 책상이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

▶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까지 올린다. 이러면 보기 편할 뿐

아니라 목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일 수 있다.

▶ 엉덩이가 의자 뒷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구부려 앉지

않는다.

▶ 높은 베개도 거북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므로 낮은 베개를

사용한다.

거북목 증후군의 예방법 

15。~ 30。이내



본사 테니스회 제2회 지식경제부장관

배 테니스대회 3위 입상

본사 한기테니스회(KTC)는 지식경

제부가 주최한 제2회 지식경제부장관

배테니스대회에 5월 9일 참가하여 지

난해에 이어 연속 3위에 입상하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28개 유관기관의 30

개 팀이 1,2,3부로 나뉘어 3복식 단체

전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우리회사는

10개 기관과 2부에 속하여 시합을 하

였다. 이번 대회는 50세 이상 남자선

수 경력자와 40세 이상 여자선수 경

력자의 참가가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

라 회사를 대표하여 최종 선발된 6명

이 복식조를 이루어 실력을 겨루는 단

체전이었기에 어느 대회보다 박진감

이 넘쳤다. KTC는 조1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8강도 쉽

게 승리하여 우승까지도 예상하였으

나, 대회 우승팀을 준결승전에서 만나

아쉽게 패하였다. 

고적답사회 부안 내소사 등 답사 

고적답사회는 5월 9일 회원 및 가

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부안

군의 내소사 및 부안 영상테마파크,

채석강을 답사하였다. 고적답사회는

매년 한번씩 국내에 소재하는 고적지

방문을 통하여 유래 및 역사를 알아가

며 상호 화합을 다지고 있다. 

본사 조우회 시조회 개최

한기 조우회는 4월 25일 용인 노곡

지에서 시조회를 개최하였다.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가 찼지만 모처럼 솜씨

를 겨루며 올해도 활기찬 동호회 활동

을 기원하였다. 이날은 이태규 회원이

가장 큰 붕어를 낚은 가운데 회원들의

기량이 모두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차장(책임급)

이동훈ㆍ노사협력실

정환태ㆍ배관기술처 

김상은ㆍ원)전기계측기술처

결혼

▶ 기계배관기술처 정인철 대리

: 5월 9일 웨딩의 전당 캐슬 

▶ 원)전기계측기술처 임태욱 부장 장남

: 5월 9일 월드글로리아센터

▶ 원)전기계측기술처 박형섭 차장 딸

: 5월 9일 유쉘컨벤션홀

▶ 플)토목건축기술처 김헌우 대리

: 5월 10일 에이티센터

▶ 배관기술처 오창균

: 5월 16일 현대41컨벤션웨딩

▶ 행정재무처 이한우 대리

: 5월 16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  

▶ 원)전기계측기술처 유이봉 차장 장녀

: 5월 16일 수원 엘리제웨딩홀

▶ 환경기술실 장필우

: 5월 23일 부산 재송제일교회 

▶ 원)사업책임자실 배환철 처장 장녀

: 5월 30일 강남구 논현동 뉴힐탑호텔 

부음

▶ 플)전기계측기술처 권호기 차장 부친

：4월 27일 영주시 추모의집 

▶ 기계배관기술처 김철 차장 장모

： 5월 3일 무안군 무안병원

▶ 플)토목건축기술처 김재원 부장 장인

：5월 9일 삼성서울병원 

▶ 플)전기계측기술처 박우현 차장 부친

：5월 9일 경주시 안강중앙병원 

▶ 기계배관기술처 이주명 차장 부친

：5월 14일 상계동 백병원 

▶ 플)전기계측기술처 이예재 차장 모친

：5월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 플)토목건축기술처 최호철 차장 모친

: 5월 19일 춘천장례식장 

▶ 원)전기계측기술처 최성엽 차장 장인

：5월 24일 속초시 아산상조장례식장 

▶ 플)토목건축기술처 하정수 차장 모친

：5월 25일 하월곡동 뉴타운장례식장

▶ 배관기술처 김병걸 차장 장모

：5월 29일 군산시 중앙장례식장 

원자로설계개발단 농촌결연마을 적과

작업 실시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농촌결

연마을인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하평마을에서 적과작업을 도왔다. 

4월 사과나무 적화 작업에 이어 연인

원 131명이 과수농가 10가구 13,000

여 주의 사과나무 열매를 솎았다. 하

평마을 대부분 농가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적

과시기를 놓치기 일쑤인데 참사랑봉

사단이 적기에 일손을 보태 농가에 크

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3일 봉사

활동에는 청년인턴과 멘토, 부서장 및

단장이 함께 참여하여 농촌 일손도 돕

는 한편 대화의 장을 통해 인생 선배

의 경험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도 마

련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KBS-1

TV에서 오전 7시에 방송되는 뉴스광

장의 5월 14일 ‘지역이 경쟁력’이라

는 지역 프로그램에 방송되고 전주일

보 등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어 회사를

홍보하는 계기도 되었다. 원자로설계

개발단은 2005년부터 장수읍 개정리

와 결연을 맺고 농번기에 주로 사과나

무 꽃 적화와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작

업을 돕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지

원, 독거노인 지원 등의 행사를 실시

하고 있다.  

플랜트본부 온누리요양원과 연꽃마을

방문 

플랜트본부 참사랑봉사단은 5월

13일 온누리요양원과 연꽃마을을 방

문하여 정기후원금을 전달하고 노력

봉사활동을 하였다. 실내외 청소에서

시작하여 물품이동, 수로정리, 시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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콱牧錨콱儺 旗隔콱儺

隔剋口윕隔

禿隔팁渴隔칙

정인철 대리 이한우 대리

원자로설계개발단 농촌결연마을 적과작업 실시김헌우 대리 오창균 사원

KTC제2회 지식경제부장관배 테니스대회 3위 입상

본사 조우회 시조회 개최

고적답사회 부안 내소사 등 답사



변 제초작업과 목욕봉사 등을 하며 힘

든 하루였지만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5월 14일에는 온누리요양센

터 증축 개원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지

원하고 그동안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

패를 받았다. 

요한의 집 아동과 봄소풍 다녀와

플랜트본부 참사랑봉사단은 5월

25일 과천 대공원에서 요한의 집 아

동들의 봄소풍 행사를 함께하며 따뜻

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봉사에 참여

한 플랜트본부 기계배관 직원들은 몸

이 불편한 아이들의 동식물원 관람 및

돌고래쇼 관람 등을 함께 하고 식사를

돕는 등 정성스러운 봉사활동을 펼쳤

다. 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의 모처럼

만의 나들이를 함께 하며 특별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보람

있고 의미있는 하루였다.  

춘계명승지 탐방

동우회는 5월 12일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으로 춘계명승지 탐방을 다

녀왔다. 간월암을 탐방한 뒤 꽃의 향

연장인 꽃박람회를 감상하고 천리포

수목원을 관람하였다. 이어 저녁식사

를 함께 하며 동우회의 발전을 기원하

는 것으로 탐방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산동우회 수락산 올라 

산동우회는 수락산으로 4월 정기

산행을 다녀왔다. 의정부 회룡역에서

중랑천을 건너 수락산 능선을 따라 북

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전날

밤 비가 내려 바위가 미끄럽지 않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바위가 말라 홈

통바위를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 산

에는 진달래가 이제 꽃잎을 떨어뜨리

고 철쭉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여 봄의

정취가 한층 더하였다.   

부음
▶ 이문은 배우자 : 4월 9일 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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콱剋錨콱儺

책읽어주는 남자

포송령 지음 / 김혜경 옮김 / 민음사 

勻祺疸忌 1~6 

1990년대 나에게 중국을 떠올리는 인물은 중국 사상사 최대의 이단아라는 이탁오와 귀화(鬼火)처럼 요기

를 발휘했다는 시인 이하(李賀), 평생 괴이한 이야기를 수집한 포송령이었다. 그 무렵 관련서적도 희귀하였고

미처 번역도 되지 않아 편린 같은 정보에만 의존해야 했다. 지금은 평전도 나오고 좋은 번역이 쏟아져 

나와 격세지감을 느낀다.  

<요재지이>는 ‘ 요재라는 이가 기록한 기이한 이야기 모음집’이란 뜻이다. 왕조영과 장국영이 주연한 영화

<천녀유혼>도 <요재지이>에 실린 <섭소천> 편을 각색한 것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

오의 작품들도 <요재지이>를 참고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요재지이>에는 온갖 귀신과 여우, 정령, 괴물, 신선이 출현하여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실로

<아라비안 나이트：천일야화>의 동양판이며 <전설의 고향> 드라마나 최근의 판타지 소설의 원류라 여겨

도 좋겠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기에 우리의 민담, 전설, 설화와도 정서적으로 닿아있다. 

신비한 이야기에 몰입한 포송령도 탁오와 이하와 비슷한 운명에 괴로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흥

취는 갈수록 용솟음쳐 누군가 나를 두고 미쳤다고 말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 마음 기댈 곳을 찾았는데 남

들에게 어리석다 일컬어진들 무슨 거리낌이 있으려오? 예를 숭상하는 군자들은 나를 조소할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요재지이>가 황당함의 극치를 달린다 하더라도 한 군데나마 취할 곳이 있다면 일괄하여 없애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인과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육도는 끝 간 데 없이 멀지만 결국은 정해진 운명임이

어찌 아무런 근거 없는 허황된 말이라 하겠는가.”

차갑고 쓸쓸한 서재에서 붓끝을 놀리던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달빛을 받으며 읊조린다. “진정 나를 알아줄

이는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신뿐이런가?” 나이 스물에 마음은 이미 늙어 있었고 제 머리가 온통 희어진

꿈을 꾸고 꿈에서도 울었다는 이하도. 또한 탁오도 글을 쓰면 사람들이 귀에 거슬려 반드시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 말하며 그의 <태워버려야 할 책> 서문에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로 접어들수록 그들의 진가는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요재지이>는 옛 남녀간의 애정, 에로티시즘을 심리도 섬세하고 적나라

하게 묘사하여 요즘 읽어도 신선한 느낌을 불러오며 재미난다. 밤마다 꿈같은 이야

기 한 편 읽으며 잠이 들어도 좋으리라. 정말 꿈처럼 밑도 끝도 없이 펼쳐진다.

이태윤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차장

요한의 집 아동과 봄소풍 다녀와

고 이길준 차장 영결식, 사우장으로 치러

고 이길준 차장의 영결식이 5월 2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유족 및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1965년생으로 한양

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동 대학 동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92년 2월 우리회사에 입사하였다. 입사 이후 원자력기술처 내 방사

선방호그룹에 근무하면서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및 영광 5,6호기 종합

설계용역과 차세대원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종합설계용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용역에 참여하여, 탁월한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방호 설계, ALARA 검토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원자로계통설계처 김은기 처장은 4월 10일 제44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은기 처장은 영광 3,4호기 원자로계통 공동 설계에 참여하여 한국표준형원전 설계 수행, 원전 설계기

술 도입 참여 등 원자력기술자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건설원전 및 가동 중 

원전의 안전해석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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羔肯적핫 惇젠

5瑾牧 칸洞淇 힘 儺칭

위의 그림 중에서 숨
은그림(낫, 국자, 삼각

자, 옷걸이, 아기우유
병, 고추, 여자고무신

)을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매월 말일까지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혜민 / 기계기술처 

조윤기 / 원)토목건축기술처 대리 

이주희 / 원자력사업개발처 

오정민/ 플)토목건축기술처

숨은 그림(스푼, 고추, 하이힐, 망치, 거위, 만년필촉, 장화)

사보 「KOPECfamily」는 KOPEC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PECfamily」에 대한 의견제공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446-7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 전화: 031-289-3023 / 팩스: 031-289-4419 / 이메일: flonei@kopec.co.kr

독·자·에·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마추어로서는 꽤 솜씨 있는 

바이올린 주자였다. 프린스턴 대학교 재직시에는 여러 해

동안 친구 몇 사람하고 조그만 앙상블을 조직해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이든의 4중주곡을 연주하다가 제2악장을

시작하는데 네 번씩이나 함께 맞추지 못하자 첼로주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인슈타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알버트, 자네 참 딱하군. 하나 둘도 셀 줄 모르나?”

구성 : 임종우

지난호는 무엇보다 ‘Teamwork-공정관리스터디그룹’이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부서면서도 잘 모르고 어색했던 분들을 소개하
는 내용이 실려 좋았어요
이수정 / 사업관리기술처  

‘추억의 사진관’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오늘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태규 / 원)토목건축기술처 대리

KOPEC MAN

挽淡淇駒원


